
 초등저학년(1~3학년)

 택배 상자를 열면 피어나는 할머니의 웃음

우리 집에는 계절마다 소중한 선물이 찾아옵니다. 멀리 사는 친척들과 할

머니 친구분들이 보내주시는 우체국 택배입니다. 

봄이 되면 할머니 남동생이 직접 키운 미나리를 보내주십니다. 상자를 열

자마자 향긋한 풀 내음이 솔솔 풍깁니다. 삼겹살과 같이 구워서 먹으면 부

드럽고 맛있습니다. 

얼마 전에는 대구에 사는 큰할머니가 서울 우리 집으로 상자를 보내셨습

니다.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마음에 들어 

하셨던 갈색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언니한테 뭘 이런 걸 사

서 보내냐고 하시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셨습니다. 

벨 소리가 울리면 신나서 현관문으로 달려갑니다. 우체부 아저씨가 반갑게 

인사하며 상자를 전해주십니다. 오늘 온 택배는 할머니 친구분이 텃밭에서

기입 금지



직접 키우신 동글동글 예쁜 호박입니다. 맛있게 잘 자랐다며 우체국을 통

해 보내주신 것입니다. 우체부 아저씨가 전해주는 상자 속에는 맛있는 음

식과 예쁜 옷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.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

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습니다. 

오늘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달콤한 호박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. 마음

이 몽글몽글 따뜻해집니다. 다음에 택배가 오면 나도 우체부 아저씨에게 

“고맙습니다”하고 크게 인사해야겠습니다. 


